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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참고자료

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5. 6. 22(일) 

통상교섭본부장, 미 관세조치 관련
취임 후 첫 장관급 면담 개최

- 행정부ㆍ의회 등 면담을 통해
미 관세조치 예외ㆍ면제 및 對美 투자 기업에 대한 우호적 지원 요청 -

- 미 관세 조치 관련 3차 기술협의 병행 개최 -

  산업통상자원부(장관: 안덕근)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6.22(일)부터 미

국 워싱턴 D.C.를 방문하여 취임 이후 첫 방미 협의를 실시한다. 금번 방

미는 제이미슨 그리어(Jamieson Greer) USTR 대표, 하워드 러트닉(Howard 

Lutnick) 상무장관 등 미국 행정부와 장관급 면담을 개최하여 미국 관세 

조치 관련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상호호혜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

이 있다.

  또한, 여 본부장은 의회 주요인사를 면담하여 미 관세조치 관련 우리 입

장을 공유하는 한편, IRA 세액공제 개편 등을 포함한 예산조정법안* 관련, 

우리 대미 투자기업이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미 의회의 

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다.

   * 지출ㆍ세입ㆍ연방부채한도 안건에 국한된 법안(안건당/회계연도당 1회 사용 한계가능), 

현재 대규모 예산ㆍ세제개편 등을 담은 “One Big Beautiful Bill Act”이 상원 논의 중

  여 본부장은 “미측과 심도있는 협의를 통하여 미 관세조치 관련 한-미간 

윈윈할 수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”고 밝히

는 한편, “양국의 산업ㆍ경제는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바, 금번 방미를 통

하여 우리 기업의 원활한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 내 우군들을 

최대한 확보하고자 한다”고 강조하였다.

  한편, 지난 6.16(월) ｢대미 협상 TF｣ 발족으로 1급으로 격상된 대미 기

술협상 실무대표를 맡은 박정성 무역투자실장도 금번 방미에 동행하여 

6.24(화)부터 6.26(목)까지 USTR과 제3차 한미 기술협의를 개최한다. 이번 

기술협의에는 ｢대미 협상 TF｣ 및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양측 관심사항을 중

심으로 수용가능한 대안을 협의할 예정이다. 박 실장은 “｢대미 협상 TF｣ 
발족 이후 첫 기술협의로,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

록 대응하겠다.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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